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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의 이중 매개효과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Impulsivity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among Off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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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의 이중 매개 효과

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대전, 충남, 충북 4개 시도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이며 응답자는 총 286

명이다. 통계는 기술통계, 차이검정(t-test, ANOVA), 상관분석, 이중 매개효과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이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월급여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우울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충동성 및 우

울감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충동성 및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충동성은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

과 충동성은 이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충동

성 및 우울감 저하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아탄력성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방안을 논의 및 제시하였다.

주요어 : 스마트폰 중독, 우울감, 자아탄력성, 충동성, 이중 매개효과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impulsivity in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depression among office work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office workers working in four cities: Seoul, Daejeon, 
Chungnam, and Chungbuk Province, and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286. Descriptive statistics, 
difference test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double-mediated effect analysis were used for statistics.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his study, such as gender, 
age, marital status, and salary.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smartphone addictio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go-resilience,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mpulsivity and depression. Also, 
ego-resilienc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impulsivity and depression. Impulsivit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Third, as a result of dual mediating effect analysis, it was found that ego-resilience 
and impulsivity played double-mediated role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Conclus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oretical measures centered on ego-resilience were discussed and presented in 
order to positively induce the decrease in impulsivity and depression due to smartphone addiction among offic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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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에 2009년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래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7,050만명 이상

을 기록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우리 삶을 더

욱 윤택하게 만들었으나 과도한 몰입 등으로 인한 중독

으로 인하여 내면의 심리, 대인, 및 직장에서의 업무 효

율 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은 장·단이 공존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필수 불가결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마트폰 의존을 살펴보면 과의

존위험군인 경우 2013년 11.8%, 2014년 14.2%, 2015년

16.2%, 2016년 17.8%, 2017년 18.6%, 2018년 19.1%,

2019년 20.0%, 2020년 23.3%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꾸

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특히 2013년 11.8%에서 2020년 23.3%로 불과 7

년 만에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편, 고위험군

인 경우 2013년 1.3%, 2014년 2.0%, 2015년 2.4%, 2016

년 2.5%, 2017년 2.7%, 2018년 2.7%, 2019년 2.9%, 2020

년 4.0%를 보여주고 있어 역시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1.3%에서 2020년

4.0%로 이 역시 7년 만에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어

이에 대한 심각성은 더하다고 보아야 하겠다[1].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와 관련된 연구가 201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

독 문제는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와

외부 연계 문제이다. 개인적 문제로는 자기효능감 저하,

우울감,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저하, 문제해결능력 저하

등이 있다[2]. 외부 연계 문제로는 청소년일 경우 진로

문제, 학교 부적응, 소통 문제, 공감 저하 문제 등이 있

고 성인인 경우 대인소통 문제, 단체활동력 저하, 비효

율적 업무 성과 등이 있다[3]. 최근의 연구는 이 중 심

리적 변수에 관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 이에

본 연구도 직장인들의 심리적 변수에 관심을 두고 수행

되었다.

직장인들의 과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생활뿐만 아

니라 충동성,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이러한 심리 문제로 인하여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

에 실패하게 되며 적응 자체에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그가 속한 조직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조직 전체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6]. 이는 곧 조직

의 존속과 계속성 문제와 직결하므로 스마트폰 과사용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겠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 중독의 직접적 폐해에만 관심

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즉,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외

적 효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규명하였

던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심리적 문제

인 우울감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를 규명하였던 연구는 드물게 수행되었다. 한편, 그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맥락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심리적 변수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

여 개인 변수인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을 선정하였다. 이

러한 개인 심리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인자이다. 즉,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은 그들의

우울감에 상당한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7]. 결국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우울감 상승 효과를 직간접적

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

를 줄이는데 실익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개

효과의 규명으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

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

의 역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충동성, 나

아가서는 우울감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하여 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

아탄력성과 충동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

구의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또한 매개효과가 규명되었

을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충동성과

우울감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

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국가적인 스마트폰

중독 대처 방안 마련에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서울, 대전, 충남 및 충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

력성과 충동성의 이중 매개역할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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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장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 자아탄력성, 충동성

및 우울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은 이중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Smartphone Addiction)이란 스마트폰

에 대한 과한 몰입으로 인해 기기의 이용 시간을 스스

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8]. 스마트폰 중독은

도박, 약물, 성 중독과 맥락이 동일하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게임과 인터넷 서핑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중독과 차이를 보인다[9]. 한편, 이러한 스마트

폰 중독은 다채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선행 연

구를 종합하자면 개인적인 문제인 심리, 신체적 문제

및 사회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신체적 문제로는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Turtle neck syndrom), 안구건조증(Dry

eye syndrome), 등도 빈번하며 직장인들에게 있어 스

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 및 시력과 체력에 심각한 영향

을 주어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심

리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증(Anxiety disorder), 우울감

(Depressive disorder),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사회기피증(Sociophobia)과 같은 정신질환을

일으킬수 있으며[10]. 사회적으로는대인관계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스마트폰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능은 과거 주변 공동체를 넘어서 무한의 사

람들의 연결과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스마트폰을 활용

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었지

만 실제 소통은 줄고 사회적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스마트폰 중독 관련 요인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이란 역경과 고난의 상황

에서 스트레스를 견디고 그러한 환경의 요구에 대해

자기통제를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11].

이는 저항 능력 개념인 탄력성이나 자기조절을 넘어서

외부 환경의 요구 수준에 대해 자아 통제를 강화시키는

개념이다[12]. 자아탄력성은 사람들이 지니는 내면의 기

본적 자원으로서 그 수준은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 정도

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다[13].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주변에서의 지지를 쉽게

얻어 상호관계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공감적인 적응행

동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직

장 생활에 전반적인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

러므로 자아탄력성은 사회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14].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적응적 성

격 자원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15].

2) 충동성

충동성(Impulsivity)란 위험을 감수하고 무계획적으

로 행동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며 부정적인 결과에 개

의치 않고 내성적, 외부적 자극에 대해 무계획적이고

급하게 반응하는 사전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정보처리가 완전히 이루어

지기 전에 무계획적이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러한

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결과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

다[16]. 또한 쉽게 화를 내고, 타인에 대하여 책임감, 우

호성이 부족하고,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 부족한 특

징이 있다. 이러한 충동성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17]. 자

기통제력은 정서, 도덕성, 공격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기통제력

의 실패는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

적인 문제로 충동조절 장애와 중독 행동을 들 수 있다

[18].

3) 우울감

‘우울’이란 무기력한 기분이 지속되고 흥미가 현저히

저하되는 증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

해 야기되는 흔한 정신건강 문제이다. 이는 지각력, 판단

력, 기억력, 인지력, 사고, 태도, 행위, 소통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우울감은 우울한 기분,

가치 없음, 절망감 등을 포함하며 지속됨에 따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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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지연되고 식욕 감소, 수면 곤란 등의 불편감을

호소하게 된다[19].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어

뇌 활성도를 저하시켜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우울감의 지속은 순간적으로 뇌신경세포 연결에 불균

형을 초래하여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우울

증의 발현 요인에는 유전학적, 신경생화학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20].

3. 주요 변인 간의 관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은 우울감에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한 사용으로 인

하여 금단, 내성 및 가상 세계 지향 등의 경향이 나타

나며 이는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21]. 또한 스마트폰을 강박적으로 사용할 경

우 신체적인 과부하에 노출되고 정신 활동 등에 의욕이

상실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울감 상승과 맥락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22].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

탄력성 간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며.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23],

더 나아가 저하된 자아탄력성은 그들의 충동성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은 자아탄력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충동적 행

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스마트폰 중독은 그들의 충동성에도 직접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미치게되는데, 스마트폰 중독 집단과 비중

독 집단의 차이에서 충동성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고 하

였다[25],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은 충동성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충동성,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에 방어적 효과

요인으로 자주 연구되고 있는 변수가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그가 속해있는 환경에 적응하여 자기통

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능력이다. 즉, 부정적인 상

황에서도 정서 및 행동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탄력적으

로 적응해 가는 능력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안정적 태도를 보

이며 타인과도 친밀하게 교류한다. 또한 불안에 취약하

지 않고 긍정적 태도를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26,27].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충동성과 우울감을 낮추어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탄

력성에 부(-)적 영향을, 충동성에 정(+)적 영향을, 우울

감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는 결과와 자아탄력성은

충동성에 부(-)적 영향을,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미

쳤다는 결과와 충동성이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

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이 이중 매개

하는 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서 20개의

직장을 유의표집한 후 직장인 286명을 편의표집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234명(82.4%), 여성이 50명(17.6%)으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대는 30대가 128명(44.8

%)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77명(26.9%), 20대가 48명

(16.8%), 50대 이상 30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자가 174명(61.3%)으로 미혼자

110명(38.7%)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끝으로 월급여

분포를 보면 300만원대가 110명(35.2%)으로 가장 많았

고 200만원대가 97명(34.2%), 400만원 이상이 43명

(15.1%), 200만원 이하가 34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주요 변수에 대해 척도의 출처, 문

항 및 신뢰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지능원(2011)이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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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과 내성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합하였다. 스마

트폰 중독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4번, 10번, 15

번 문항은 역산문항으로 역채점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855로 나

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2) 자아탄력성

기존의 선행연구[28,29]를 참고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0]. 이 척도는 1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5문항은 역산 문항이다. 문항의 범위는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이 높음을 의미하여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856 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3) 충동성

스마트폰 중독에 활용한 척도[31]를 본 연구의 취지

에 맞게 수정하여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충동성

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797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4)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충동성에서 구성한 5문항

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870 으로 나타

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5) 기타 변인

직장인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월급여를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PC+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SPSS MACRO 3.5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이중 매개 회귀분석 및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

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성별(t=-1.551, p=

.120), 연령대(F=.199, p=.895), 결혼 여부(t=-1.474, p=

.141), 월급여(F=.640, p=.590)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빈도
우울감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값
(Duncan)

성별
남성
여성

234
50

2.551(.755)
2.733(.723)

-1.551(p=.120)

연령
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48
128
77
30

2.592(.722)
2.561(.730)
2.633(.713)
2.546(.709)

.199(p=.895)

결혼
유무

기혼
미혼

174
110

2.531(.772)
2.667(.705)

-1.474(p=.141)

월급
여

200만원 이하
201만원~300만원
301만원~400만원
400만원 이상

34
97
110
43

2.719(.710)
2.552(.701)
2.604(.720)
2.497(.711)

.640(p=.590)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Table 1.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6>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

다.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525, p<.01), 충동성(r=.489, p<.01) 및 우울감

(r=.512,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충동성(r=-.424, p<.01) 및 우울(r=-.433,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충동성은 우울

(r=.574, p<.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중 충

동성과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r=.574, p<.01)을 보였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자아탄력성(r=-.525, p<.01),

스마트폰 중독과 충동성(r=.489, p<.0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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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관계수의 범위는 -.424 ~ .574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1. 스마트폰 중독 1

2. 자아탄력성 -.525** 1

3. 충동성 .489** -.424** 1

4. 우울감 .512** -.433** .574** 1

평 균 2.68 3.53 2.76 2.59

** P<.01

3. 경로별 계수

[그림 2]는 직장인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전체 효과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3]에

2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각 경로별 계수를 제시하였

다. 각 경로별 계수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은 자

아탄력성(B=-.519, p<.001)에 부적 영향을, 충동성(B=

.433, p<.001) 및 우울감(.343, p<.001)에 정적 영향을 미

쳤다. 자아탄력성은 충동성(-.274, p<.01)과 우울감

(-.190, p<.05)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충동성은 우울감(.468,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전체효과
Figure 2. Overall Effect

그림 3. 경로계수
Figure 3. Path coefficient.

4. 이중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직장인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의 관계

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SPSS MACRO 3.0 process를 사용하였고

bootstrapping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31].

또한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15,000회의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

였다.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

는 .368(.2376 ~ .5131)로 95.0% 신뢰구간 내에 0이 존재

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매개효

과 검증 결과 스마트폰 중독 ⇒ 자아존중감 ⇒ 우울은

.099(.006 ~ .207)으로 신뢰구간 95.0% 신뢰구간에서 0

이 존재하지 않아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 충동성 ⇒ 우울은 .203

(.098 ~ .322)로 신뢰구간 95.0% 신뢰구간 내에 0이 존

재하지 않아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끝으로 스

마트폰 중독 ⇒ 자아탄력성 ⇒ 충동성 ⇒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067(.026 ~ .118)로 신뢰구간 95.0

%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중 매개효과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매개효과

B S.E. BC 95% CI

스마트폰 중독 → 자아탄력성
→ 우울

.099 .052 .006 ~ .207

스마트폰 중독 → 충동성 →
우울

.203 .058 .098 ~ .322

스마트폰 중독 → 자아탄력성
→ 충동성 → 우울

.067 .024 .026 ~ .118

총간접효과 .368 .071 .238 ~ .513

표 3.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간접효과 검증
Table 3. Verifying the indirect effect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Ⅴ. 논의 및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은 직렬

이중 매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우울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충동

성과 부(-)적 상관관계,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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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수행되었

던 연구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충동성은 높았다는 결과와 자아탄

력성은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있

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며 근래의 연구에서도 충분히 밝혀졌다[32]. 따라서

직장인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스마

트폰 중독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사용 자체

를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상

승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직장 내의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지엽적으로는 회사 수준에서, 넓게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하며 추진 주체들 간의 협

업과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겠다.

둘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감

사이에서 자아탄력성과 충동성은 이중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

한 부정적 정서인 우울감뿐만 아니라 충동성에 자아탄

력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스

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충동성과 이로 인한 우울증 상승

을 자아탄력성이 낮추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폐해 대응 방안

에 자아탄력성은 고려할만한 변수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안

정적 태도를 보이며 타인과도 친밀하게 교류하기 때문

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에 취약하

지 않고 긍정적 태도를 보여 우울감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충동성과 이에 따른 우울감에 연

쇄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충동성과 우울감

상승에 자아탄력성의 긍정적 작용을 규명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충동성과 우울감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원적 방안

마련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이 있다. 올바르게 사

용하고 사용 통제력을 높여주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

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피교육

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현실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

부분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둘

째,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자

아탄력성이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즉, 스마트폰에 중독되어도 이의 피해를 최소

화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료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스마트폰 중독을 일종

의 질병으로 본다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 유의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회사 수준에는 불가능

하며 개인, 전문가, 단체, 사회 주체별로 통합적이고 포

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분석을 위한 사용자 조사

가 서울, 대전, 충남,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는 지역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의 결과를 전국적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차후에는 사용자 분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간접적 효과

를 나타낼 매개변수로 사용한 자아탄력성 및 충동성 이

외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또 따른 변수를 발굴하여 영

향 정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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